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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A시 소재 7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4,5세 유아 162명의 어머니와 담임교사이며, 자료수집기
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교육기관적응에 
대한 총 73개 문항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용)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교육기관적응과 약
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교육기관적응은 전체 및 모든 하부요인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교육기관적응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유아의 교육기관적응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력이 서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특히 유아의 자아
탄력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과 강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나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력 증진에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끼친다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on their children's adjustment to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162 young children's mothers and teachers from seven kindergartens in A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 to June 30, 2016.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73 items about maternal self-efficacy, children's ego-resilience
and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descriptive method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WIN 22.0 version.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aternal self-efficacy 
was weak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activeness of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Second, children's 
ego-resilience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Third,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on their children's adjustment to 
educational institutions, maternal self-efficacy was weak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ildren's ego-resilience and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while children's ego-resilience was strong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ternal 
self-efficacy and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finding of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on their children's adjustment to educational 
institutions indicates that children's ego-resilience is a reliable predictor of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These 
study results imply that children's ego-resilience is strongly influenced by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Keywords : Children’s Adjustment to Educational Institutions, Children’s Ego-Resilience, Maternal Self-Efficacy, 
preschool adaptation,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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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

가는 기혼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총 경
제활동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2010년 49.4%에서 
2015년 51.8%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 영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직업 활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아들이 유치원을 비롯한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에 

장시간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남희[2] 보고에 의하
면 2014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만 5세 이하 영유아는 약 78%로 나타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또한 교사와 또래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영유아는 
주 양육자와 떨어져 처음으로 접하는 환경인 유아교육기

관 내에 모든 환경과 또래 및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

계에서 조화를 이루며 사회화 과정을 배우고 적응하게 

된다. 영유아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또래나 교사와의 친
밀한 관계 형성과 유아교육기관의 일정에 순응하고, 주
도적이며 독립적인 활동으로 장난감과 공간을 또래들과 

공유하며 잘 어울림으로써 적응해 나가게 된다. 유아교
육기관에 잘 순응하며 적응하는 유아들의 경우 자존감, 
자아개념, 자기조절능력, 심리적 건강성, 대인관계, 또래 
유능성, 언어 및 인지능력 등의 면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
는 유아들에 비해 더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8]. 반면 유아교육기관에 잘 순응하지 못하는 경
우 비행 또는 문제행동 등 초등학교 이후의 부적응 행동

의 선행요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9]. 
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에 관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개인변인으로 

타고난 기질 유형별 기준에 따라서 유아교육기관 적응도

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영유아의 연령별 차이를 보여 영
유아의 연령이 높음에 따라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 남아보다 여아가 더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3, 10-14]. 이 외에 유아의 개
인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자아탄력성

이 높을수록 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잘 유도하여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5]. 영유아 교육기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또 다른 변인으로 가정

환경변인을 들 수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행

동, 양육효능감, 가정의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 주 양육
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가 

일관성 있고 긍정적이며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영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강압적일수록 잘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 행
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
효능감이 영유아의 적응에도 연관성이 있으며, 가정의 
물리적 환경으로 부모의 직업, 학력, 경제적 수준 등 가
정환경 변인의 영향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12, 17-20].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의 기본개념은 

Bandura[21]에 의해 도출된 자아효능감(self- efficacy)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양육의 차원에서 자아효능

감을 적용하여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22-23]. 또한 
양육효능감이란 자녀의 발달 과업과 결과에 대해 부모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갖는 기대

정도라 하였다[24]. 특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유아
의 인지능력과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 등 영유아 

발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한 유영아의 교육기관적응에 있어
서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25-27, 19]. 부모의 낮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 능력에 
대한 좌절감으로 자녀와 상호작용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

하고[28-29], 무기력하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낸다
고 하였다[22].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관리
하고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각

하는 것으로 자녀양육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능

력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30]. 또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녀 양육행동에 적극적이며 자녀의 

인지, 사회적 정서, 신체 등의 발달과 관련된 양육행동을 
강조하며 통제적 양육행동을 덜 하고 자율을 격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에게서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나타내며 이어 자녀의 효능감을 발달시키는

데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31-32]. 또 다른 연구
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학습행동, 영아의 인지발달, 유아의 사회적 능력, 
유아의 탄력성, 또래 유능성,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가정
환경자극의 질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33-41].
영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물

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유아 개인의 심리적 요인 또한 중

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최근 심리학적으로 개인이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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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자아탄력성을 언급하고 있다. 자
아탄력성(Ego-resiliency)이란 용어는 Rutter[42]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환경적 변화에 따른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여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아동들의 특성을 의미한다. 즉, 자아탄력성은 자아통제
를 적절히 조절하여 제약적 환경과 스트레스에 잘 적응

하는 개인이 가진 역동적인 능력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정서적 상황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

다[43-47]. 
영유아기에 있어 가정을 벗어나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아직은 미숙한 유아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 영유아
의 부적응은 유아의 발달과정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더불

어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문제 행동 발생과 심리적 부

적응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48-50]. 그러므로 
영유아의 유아기관 적응은 미래의 성공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련성을 가진다

고 할 수 있음으로 유아들의 유아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

탄력성이 높은 유아의 경우 탄력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독립성이 강하고 또래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하고, 스트레스나 갈등적인 상황에서도 사회적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갈등과 역경을 잘 해결할 수 있다. 또
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순조롭게 대처하며 환경을 자

신들의 욕구에 맞도록 변화시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
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

였다.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유아는 타인과의 관계에
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51-52, 
15]. 이러한 관점에서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유아가 유아
교육기관 적응에 필요한 환경적응 및 사회적 기술, 문제 
해결능력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사 

관련 변인 분석연구[53-54]와 어머니 관련 변인 분석연
구[55-56, 50, 15]가 대부분이며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그러므로 유아
의 자아탄력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련성을 조사

하는 것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영

향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위한 프

로그램 개발 및 교육방법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태

도에서 자녀에게 상호작용적이며 온정적인 태도와 더불

어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유아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 적응 요소

인 인지발달, 또래 유능성, 놀이성 및 사회적 능력, 학습
행동 등 영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면에서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유아교

육기관적응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어 영유아

의 유아교육기관의 적응 관련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영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관계가 있는가?
둘째,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영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관계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

의 기관적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A시에 위치한 7개 어린이집에 재원중
인 만 3, 4, 5세 유아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로서 본 연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게 설문지 200부를 배포하여 
자가 기입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66부이었
고 이중 응답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4부를 제외하고 162
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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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
±SD Range

C
h
i
l
d

Gender
Male 81(50.0)
Female 81(50.0)

Age
(year)

3 48(29.6)
4.1±.81

3
~
5

4 53(32.7)
5 61(37.7)

Birth order

Only child 15(9.3)
First 65(40.1)
Second 56(34.6)
≥Third 26(16.0)

M
o
t
h
e
r

Age
(year)

〈30 6(3.7)

36.4±4.16
24
~
52

30~34 47(29.0)
35~39 76(46.9)
≥40 33(20.4)

Education

≤High school 40(24.7)
3-yr college 36(22.2)
Bachelor degree 73(45.1)
≥Master degree 13(8.0)

Occupation
Yes 93(57.4)
No 69(42.6)

Monthly 
Income

(million won)

〈300 11(6.8)
300~400 34(21.0)
400~500 34(21.0)
≥500 57(35.2)
No answer 26(16.0))

Number of 
children

1 28(17.3)
2.1±.76

1
~
5

2 100(61.7)
≥3 34(21.0)

T
e
a
c
h
e
r

Age
(year) 29.8±5.13

Gender Female 31(100.0)

Total Career
(year)

〈5 12(38.7)
74.5±54.01

(m)

4
~

222
(m)

5~10 15(48.4)

≥10 4(12.9)

Education
3-yr college 22(71.0)
Bachelor degree 9(29.0)

Certificate

Kindergarten 
(Grade Ⅱ) 14(45.2)

Kindergarten 
(Grade Ⅰ) 3(9.7)

Child care
(Grade Ⅱ) 3(9.7)

Child care (Grade Ⅰ) 11(35.5)

2.1.2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의 설문지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
아탄력성, 유아의 교육기관적응에 대한 총 73개 문항으
로 아래와 같다. 

⦁ 양육 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

(K-EGSCP) 중 영역별 양육효능감 5가지 요인 22문항으
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한국판 양육감 척도

(K-EGSCP)는 성지현·백지희[57]가 타당성을 검증한 도
구로 영역별 양육효능감 5가지 하위요인 훈육, 놀이, 애
정, 일상체계조직, 놀이와 관련 인지구조 2가지 하위요
인 어머니의 책임, 결과통제의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최고 6점(매
우 그렇다)에서 최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측정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9이였다. 

⦁ 자아탄력성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LeBuffe· Naglieri[58]이 개발한 

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DECA)를 김보
민[59]이 수정,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담임교사의 생
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총 3
개 요인(애착, 주도성, 자기통제) 25문항으로 최고 5점
(매우 자주 하였다)에서 최저 1점(전혀 하지 않았다)의 5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
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4이였다.

⦁ 유아교육기관적응
유아의 교육기관적응은 박영아·엄서영[60]이 개발한 

도구로 담임교사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총 5개 요인(의사소통, 친사회성, 생활습
관, 안정감, 적극성) 26문항으로 최고 5점(매우 그렇다)
에서 최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교육기관적응력이 높
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4이였
다.

2.1.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s용) 22.0 통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을 
위해서 빈도분석, 기술통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론 

3.1 일반적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 참여 대상인 유아의 평균연령은 4.1세로 남아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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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N=162)

Categories

Maternal Self-efficacy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Discipline Play Attachment Daily 
living Education Total Communi

cation

Pro-
social 

behavior
Lifestyle Stability Activeness Total

Maternal
 Self-

efficacy

Discipline 1

Play .267** 1

Attachment .246** .640** 1

Daily living .327** .237** .300** 1

Education .385** .420** .314** .322** 1

Total .628** .753** .708** .645** .715** 1

Child
-ren’s
 Pre

-school
 Adjust
-ment

Communication .129 .079 .210** .096 .065 .161* 1

Pro-social 
behavior .203** .050 .166* .052 .058 .144 .678** 1

Lifestyle .185* .114 .107 .119 -.014 .145 .651** .683** 1

Stability .197* .022 .125 .086 .001 .117 .611** .646** .662** 1

Activeness .110 .098 .166* -.049 .031 .096 .527** .503** .399** .503** 1

Total .204** .089 .187* .076 .033 .162* .841** .864** .841** .836** .707** 1
*p<.05, **p<.01

아의 비율이 각각 50.0%이었다. 연령군으로는 만 5세 
유아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출생순위로는 첫째인 
유아가 40.1%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6.4
세로 35~39세의 연령군이 46.9%로 가장 많았고 평균 
자녀수는 2.1명이었다. 학력은 대학교졸업자가 45.1%로 
가장 많았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57.4%이었
다. 교사의 평균연령은 29.8세, 평균경력은 6년 2개월 이
었으며, 학력은 전문대졸업자가 71.0%, 유치원 정교사 2
급 자격 소지가 45.2%이었다.

       

3.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교육기관적응의 경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6점 만점에 평균평점 4.4점
(SD=.61),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7점(SD=.56), 유아의 교육기관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8점(SD=.58)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
위요인에서는 애정의 평균평점이 4.7점 (SD=.76)으로 
가장 높았고,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에서는 애착
의 평균평점이 3.9점(SD=.50)으로 가장 높았다. 유아 교
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 평균평점은 의사소통 3.9점
(SD=.65), 생활습관 3.9점(SD=.78), 안정감 3.9점
(SD=.69), 적극성 3.9점(SD=.68)점으로 동일하게 높았
고 친사회성 평균평점이 3.6점(SD=.75)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표 2>.

Table 2. Maternal Self-efficacy, Children’s Resilience and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N=162)

Items Categories M±SD Range

Maternal
Self-efficacy

Discipline 4.3±.81 1.8~6.0
Play 4.2±.99 1.0~6.0
Attachment 4.7±.76 1.0~6.0
Daily living 4.4±.95 1.0~6.0
Education 4.5±.92 1.7~6.0
Total 4.4±.61 2.8~5.8

Children’s
Resilience

Attachment 3.9±.50 2.6~5.0
Self-Direction 3.7±.68 1.7~5.0
Self-Control 3.6±.71 1.6~5.0
Total 3.7±.56 2.2~5.0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Communication 3.9±.65 2.0~5.0
Pro-social behavior 3.6±.75 1.3~5.0
Lifestyle 3.9±.78 1.3~5.0
Stability 3.9±.69 2.3~5.0
Activeness 3.9±.68 1.7~5.0
Total 3.8±.58 2.0~5.0

3.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교육기관적응(r=.162, 
p<.01)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훈육은 유아

의 교육기관적응 하위요인 중 친사회성(r=.203, p<.01), 
생활습관(r=.185, p<.05), 안정감(r=.197, p<.05)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어머니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애착은 유아의 교육기관적응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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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Resilience and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N=162)

Categories

Children’s Resilience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Attachment Self-
Direction

Self-
Control total Commun

ication

Pro-
social 

behavior
Lifestyle Stability Activeness Total

Children’s 
Resilience

Attachment 1
Self-Direction .638** 1
Self-Control .624** .818** 1
Total .811** .930** .929** 1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Communication .650** .730** .706** .779** 1
Pro-social havior .573** .786** .881** .852** .678** 1
Lifestyle .445** .560** .623** .616** .651** .683** 1
Stability .502** .552** .637** .653** .611** .646** .662** 1
Activeness .671** .505** .507** .612** .527** .503** .399** .503** 1
Total .688** .765** .822** .853** .841** .864** .841** .836** .707** 1

 *p<.05, **p<.01

Table 5. Relationship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ren’s Resilience and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N=162)

Items Maternal 
Self-efficacy

Children’s
Resilience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Maternal Self-efficacy 1

Children’s Resilience .193*      1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162* .853** 1
*p<.05, **p<.01

(r=.210, p<.01), 친사회성(r=.166, p<.05), 적극성(r=.166, 
p<.05)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3>.

3.4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교육기관적응은 전체(r=.853 
p<.01) 및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하위요인별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
인 요인들은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애착은 교육 기관적응 

하위요인 중 적극성(r=.671, p<.01), 자아탄력성 하위요
인 주도성은 교육기관 적응 하위요인 중친사회성

(r=.786, p<.01),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자기 통제는 교육
기관적응 하위요인 중 친사회성(r=.881, p<.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표 4>.

3.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기
관적응과의 관계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은 유아의 자아탄력성(r=.193, p<.05), 유아의 
교육기관적응(r=.162, p<.05)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유아의 교육기관적응
(r=.853, p<.01)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와 교사

들에게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련 중요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찾

아 분석하여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
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유아의 긍정적 유아교육기관적응

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어머니의 양육효능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아교육과 부모교육 활동 및 프

로그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를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인 훈육은 유아의 교육기관적응 하위요인인 친

사회성, 생활습관, 안정감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어머니 양육효능감 하위요인인 애착은 유아의 교
육기관적응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친사회성, 적극성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위의 결과는 정아름
[6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유아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 분석

403

감은 직접·간접적으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3-41]. 특히 박인숙[19]의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긍정성·또래관계적응·
하루일과적응에서는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점

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친사회성, 긍정성 영역에서 
매우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차이

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Shaw 등[9]의 선행 연구와도 
유사하다. 
둘째,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유아교육기관적응은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각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도성, 자
기통제력, 애착과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하위영역 
중 사회정서적응, 또래적응, 그리고 일과적응 등의 모든 
영역에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
가 주도성을 갖고 타인에 요구에 응하는 독립적인 사고

와 정도, 유아가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단어를 사용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자기 통제적 능력, 그
리고 유아의 삶에서 의미 있는 성인, 즉 부모, 가족, 교사
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정서 공유 및 공감하고 또래와의 건강한 관계

를 형성하며 하루하루의 일과를 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홍지명
[62]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는 유아들이 그렇지 못한 유아보다 자존감, 자아
개념, 자기조절능력, 또래 유능성 등이 더 우수하게 나타
난 선행연구 결과[3-8]와도 일치한다. 또한, 환경적 변화
에 따른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는 유

아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를 잘 한다는 Rutter[42]의 연
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이용주·오선영[63]의 연구결과인, 
유아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서 및 심리사회적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스트레스에 잘 적응한다는 선행연구

들의 결과와도 같다[43-47].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로, 유아가 높은 애착을 형성할수록 높은 의사소통 능
력을 나타내며, 주도적인 성격을 가진 유아가 유아교육
기관 적응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며, 자기통제성이 높
은 유아일수록 친사회적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

의 기관적응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그 

중 어머니이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교육기관적응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유아의 교육기관적응과 강한 정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직접

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유아 적응에 영향이 더 크다는 박인숙

[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 관련 변인 보다는 유아 

본인 관련 변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측변인이라 할 수 있다[25-27, 19].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

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A시에 소재한 7개의 영유아

교육기관에 재원중인 유아들의 어머니와 교사들로 지역

적 편중이 커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후속연구에서는 표집인원을 더 늘리고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의 영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유아들의 어머니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를 발견할 수는 없었는데, 이는 Luster와 Kain 등[25-27, 
19]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영유아의 교육기관적
응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직·간접적으로 다양
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유아교

육기관적응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있

다고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

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

정할 수 없다. 이에 추후 매개검증을 통한 두 변수간의 
관계를 매개효과나 잠정요인분석 등을 통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에서는 애정이, 유아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에서는 애착
이,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에서는 의사소통, 생활
습관, 안정감과 적극성이 높은 표준 평점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잠재적 요인
이나 매개효과 분석 등의 후속연구를 통해 위의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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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요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유아교육기

관적응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 이는 유아
의 수월한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위해 유아의 자아탄력성

을 향상시키는 유아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와 유아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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